
4일
코스피지수 2464.00

-36.10
▼ 코스닥지수 677.15

-13.65
▼ 유가(WTI, 달러) 69.94

+1.84
▲

살때 팔때 살때 팔때
환율(원) 1USD 1438.23 1388.77 1EUR 1515.58 1456.44

100 955.79 922.93 1CNY 202.84 184.44

2024년 12월 5일 목요일6 경 제

제주 주민등록인구 67만명도 위태위태

제주지역 주민등록인구가 19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출생아 수 감소와 인구 순유출 추세

가 이어진다면 인구 67만명 지키기

도 위태로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4일 국가통계포털 분석 결과 11

월 말 기준 도내 주민등록인구는

67만632명(제주시 48만8613명, 서

귀포시 18만2019명)이다. 2023년 5

월(67만7057명) 이후 19개월 연속

하락이다. 인구가 68만명에 근접하

며 가장 많았던 2022년 8월(67만

9016명)에 견줘 8384명 감소하고,

작년 11월(67만5845명) 대비 5213

명 줄었다.

이같은 인구 감소 추세가 이어진

다면 67만명이 무너지는 것도 시간

문제일 것으로 예상된다. 출생아

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반해

인구 고령화로 사망자 수는 역대

최고 수준이어서 인구 자연감소 속

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어서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부터 시작된

젊은층 중심의 인구 탈출이 올해

들어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9월까지 도내 출생아 수는

2397명으로, 전년 동기(2486명) 대

비 3.6% 감소했다. 같은기간 전국

출생아 수가 지속되던 감소세를 접

고 0.7% 증가로 전환한 것과는 다

른 양상이다.

9월까지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3662명)가 더 많아 자연감소한

인구도 1264명에 달했다. 이런 추

세라면 연말까지 자연감소 인구는

역대 가장 많았던 2023년

(1455명)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제주로 전입하는 인구보다 전출

인구가 더 많아 인구 순유출도 심

각해지는 상황이다. 9월까지 순유

출 인구는 3012명으로, 작년 동기

(1088명)의 3배에 육박하며 이미

작년 한 해 순유출(1687명) 규모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작년 14년 만

의 인구 순유출에 이어 2년 연속

순유출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12월 한 달간

2024년산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

사제 를 실시한다.

이번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

는 한라봉, 천혜향 조기 수확에 따

른 상품 외 감귤 시장 유통을 차단

해 고품질 감귤 출하 기반을 조성하

고 제주 만감류에 대한 소비자 신뢰

도를 높이기 위해 이뤄진다.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만감류를 수확 출하

하려는 농가와 유통인이 대상이다.

대상자는 수확 예정일 최소 5일

전까지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검사

기준은 당도 11.5브릭스(Brix) 이

상, 산 함량 1.1% 이하다. 품질 검사

는 신청 과원에 방문해 샘플 수확

후 전문 기관에 의뢰하게 된다.

제주시에서는 검사 결과 합격

기준을 충족한 농가에서도 상품 품

질 기준 미달 감귤을 출하할 경우

상품 외 감귤 유통 행위에 해당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만

큼 반드시 선별 출하해 주시길 바

란다 고 당부했다. 문의 제주시 농

정과 728-3331~5, 서귀포시 감귤농

정과 760-2721~5. 진선희기자

제주시는 2024년 친환경 농업 직불

금 지급 대상 농가에 대한 이행 점

검을 마치고 이달 중에 298농가

(249㏊)에 2억33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친환경 인증 기관의

유기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 경영 정

보를 등록한 1000㎡ 이상의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

법인이다. 제주시는 지난 3~4월 신

청한 319농가 275㏊ 중에서 부적합

사항을 제외해 대상자를 확정했다.

지원 한도는 농가당 0.1~5㏊로

지급 기간은 유기 5년, 무농약 3년

이다. 유기 지속 직불금은 무기한

지급된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제주지역 출생아의 남녀 간 기대수

명 차이가 8.0년으로 전국에서 가

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통계청의 2023년 생명표 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의

기대수명(남녀 전체)은 83.5년으로

전년 대비 0.8년 늘어났다. 생명표는

현재의 연령별 사망수준이 유지된다

면 특정 연령의 사람이 향후 몇세까

지 살 수 있는지를 추정한 통계표다.

남자의 기대수명은 80.6년, 여자

는 86.4년으로 남녀 격차는 5.9년으

로 나타났다. 남자의 기대수명은

OECD 평균(78.4년)보다 2.2년, 여

자는 OECD 평균(83.6년)보다 2.8

년 길었다. 남자와 여자의 기대수

명이 가장 높은 국가는 각각 스위

스(82.3년), 일본(87.1년)이다.

지난해 도내 출생아의 기대수명

은 83.7년으로 전국보다 0.2년 길었

다. 남자는 79.7년으로 전국보다 낮

았다. 여자의 기대수명은 87.7년으

로 전국에서 서울(88.0년) 다음으

로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

라 도내 남녀 기대수명 차이는 8.0

년으로 전국(5.9년)보다 높아 17개

시도 중 가장 컸다.

특히 도내 남녀간 기대수명 격차

는 2020년(7.5년)보다 더 커졌다.

지난해 여자의 기대수명은 2020년

과 같았지만 남자의 기대수명은

0.6년 감소하면서다. 문미숙기자

계엄 충격에 증시 털썩 계엄령 발동 여파로 코스피가 36.10p(1.44%) 내린 2,464.00에 장을 종료한 4일 오후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서 딜러가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에 무궁무진한 인바운드 시장

이 되는 중국 MZ세대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제주연구원은 최근 중국 MZ세

대 관광객 유치 활성화 방안 연구

서를 발간하고 중국 MZ세대에게

제주를 한 번은 꼭 와야 하는, 다

시 찾아도 새로운 관광목적지로

인식시키기 위해 ▷MZ 친화적 콘

텐츠 개발 ▷환대하는 수용태세 강

화 ▷MZ 맞춤형 마케팅 강화를 핵

심으로 한 3대 전략을 제시했다.

4일 연구서에 따르면 지난해 제

주를 찾은 관광객 중 중국인은 57.6

%를 차지해 여전히 제주 인바운드

시장을 주도했다. 특히 이 가운데

89%가 MZ세대로 전략적 핵심 시

장으로 급부상했다.

특히 중국 MZ관광객은 자국 인

터넷 사이트를 통해 여행정보를 얻

는 비중이 비MZ에 비해 월등히 높

고, 친구나 연인과의 여행동반 비

율이 압도적이었다. 또한 여행패턴

역시 완전자유여행이 94.5%일 정

도로 개별여행으로 완전히 전환됐

음을 보여줬다.

다만 이들은 경제적 여유가 부족

한 세대인 만큼 1인당 지출비용은

132만9481원으로 비MZ 190만2639

원에 견줘 낮았다. 이들은 기본 경

비인 항공료를 최대한 줄이고 쇼핑

도 면세점보다는 길거리나 일반매

장, 편의점 등에서의 로컬쇼핑 빈

도 비중을 높였다. 총지출 경비는

낮지만 골목경제에는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이들 MZ세대는 제주

전역을 개별여행으로 즐기고 있으

며 특히 제주시 동부해안과 서부해

안 중심의 관광을 선호했다.

이에 연구진은 중국 MZ세대 관

광객 유치 확대 전략으로 우선적으

로 MZ친화 콘텐츠 개발 이 필요

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로컬관광을

선호하는 여행트렌드를 고려해 전

통시장, 백년가게, 맛집 등 지역의

숨은 관광 콘텐츠를 담은 제주다

움 100선 을 발간해 제주관광을 스

토리텔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구진은 환대하는 수용태세 강

화와 관련해서는 중국 MZ세대 30

%가량이 버스를 이용함에 따라 버

스정류장 및 버스 내 안내방송에

대한 중국어 서비스 제공 확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연구진은 맞춤형 마케팅 강화를

위해 중국 MZ세대가 주로 사용하

는 샤오홍슈, 도우인, 틱톡 등 동영

상 활용 플랫폼을 활용해 제주의

축제, 맛집 등 관광정보를 제공하

는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도내 업계와 중국 OTA 연결을 위

한 중개시스템을 구축해 중국 MZ

관광객의 도내 여행상품에 대한 접

근성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